
미국 국무부 연례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 
 
북한(3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강제노동과 성착취를 
목적으로 매매되는 원천국이다. 북한 남성과 여성, 어린이 수천명이 국내에서 
노예상태로 강제노동을 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죽어가고 있다. 열악한 국내 
사정으로 수천 명의 북한주민들이 중국 등에 이주 노동자로 옮겨갔다가 
도착하자마자 곧 채무종속 관계나 상업적 성착취, 강제노동의 상황을 겪고 있다. 
타국에 체류하는 북한 사람들은 불법 신분으로 인해 인신매매와 성적, 신체적 
학대에 더욱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북한 여성들이 상업적 성착취와 중국인과의 강제 
결혼을 위해 매매되고 있는 반면, 북한 남성들은 강제 노동을 위해 팔려가고 있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인들은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된다.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죄수나 송환된 탈북자들을 노예상태와 같은 노동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처벌 
 
이 보고서 작성 기간 중 북한은 자국 여성을 중국으로 매매한 3명을 공개 처형했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성매매나 중국 남성과의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조사했다는 보고는 전무하다. 북한은 여전히 인신매매 행위, 특히 강제 노동을 
자행하고 있다. 인신매매에 가담한 부패한 관리를 처벌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    
 
 
보호 
 
북한은 보고서 작성 기간 중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희생자들을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중국에 매매되었다가 돌아온 북한 여성 아홉 명이 2년에서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등의 기타 경로로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여성 전원을 고문과 공개처형이 난무한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냈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인들이 재교육 시설에 감금되어 있다는 보도도 
있다.  
 
 
예방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예방 노력 부족으로 중국과 북한 간 
국경지역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북한은 
동행인 없는 여성을 노려 납치하는 국경지역의 중국 혹은 북한 남성들에 대해서 
자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았다.   
 
 


